BR5920        정치인들이여, 정신 좀 차리세요           15-10-24

정치인들은 고국이나 미국을 막론하고 포퓰리즘에 중독된듯이  입술로만 부자를 공격합니다. “부자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는 중산층의 세금이 높으니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야 한다.” 등등의 수사어를 너무 쉽게 외칩니다. 부자의 정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자를 공격하면 표를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끝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정한 세율이 뭐인지 정치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저 더 거두어들이자는 의미 외에는 다른 분명한 정의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 1%의 수입가구는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한 두 번 언론에 소개 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증세, 증세”를 계속 외쳐 댑니다.  사실 증세는 계속하지만 정부의 예산 적자는 매년 늘어갈 뿐입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스에 실린 한 진보 논객의 주장에 의하면 최고 1%의 부자 증세를 1%만 하면  1,567억 달러의 세입 증가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증세 효과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릴랜드 주에서는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세 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수입자들의 인구가 8,000 가구였던 것이 증세 후에는 6,000가구로 줄었다고 합니다.  증세로 인하여 연간 주 세입이 1,060억 달러로 추산 했지만  주 세입은 오히려 2,57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오레건 주와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명한  흑인 경제학자인 탐 사우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5년현재 해외로 수 조 달러가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한 미국 자본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해외로 쉽게 옮겨 갈 수 있지만 노동자는 손쉽게 자금을 따라 외국 일자리를 따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세금을 낮춰서 세입을 증가시킨 미국 대통령이 네 분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쿨리지 (Coolidge) 대통령 시절, 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   1980년 대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43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율을 낮춰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몽땅 압수해 간다 해도 경제를 일으키는 노력은 실패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생산 수단과 소유권을 다 빼앗아간 고대나 현대의 공산 정권은 전부 경제적인 폐망을 겪었습니다.  세율을 아무리 올린다 해도 또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몰수 한다해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경제는 발전을 못 한다는 진리를 정치인들이 언제쯤 깨닫게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끝
